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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였습니다. 왕은 귀족들을 부르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. 

교만했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과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. 

그러고는 그 그릇으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. 

그리고 금, 은, 동, 철, 나무,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.

다니엘 5장

벽에 쓰인 글씨19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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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그때, 왕의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벽에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. 

왕은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부딪쳤습니다.

“여봐라. 이 글이 무슨 뜻이냐?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.”

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. 왕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.

“왕이여 놀라지 마십시오.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글의 뜻을 알 것입니다.”

다니엘이 불려 와서 왕에게 그 글을 읽어 주었습니다.

“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”

그리고 다니엘은 그 뜻을 왕에게 풀어 주었습니다.

“벨사살 왕이여!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다가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일을 

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여 하나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

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신 것입니다. 그 글의 뜻은 왕이 저울에 달려 하나님 앞에 부족했기 때문

에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고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.”
 

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. 

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.

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

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(사무엘상 2: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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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만한 벨사살 왕
1 .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. 벨사살 왕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? 

(다니엘 5장 22~23절 말씀을 찾아 읽고 써 보세요.)

다 보고 계신 하나님
1 . 벨사살 왕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,

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? (          )

① 다 보고 계셨다.

② 모른 척하셨다.

③ 벨사살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

    옳지 않은 것인지 저울질하고 계셨다.

2 . 벨사살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? (다니엘 5:30)

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(욥기 11: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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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요? 나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봅시다.

                ★ 다음의 보기를 읽고 ‘예’, ‘아니오’를 적어보세요.

                 ·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잘 듣습니다.				    (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·말씀 시간에 배운 것을 실천합니다.					     (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·선생님과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합니다.				    (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·날마다 말씀을 꼭 읽습니다.						      (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·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			   (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·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.					     (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·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.					     (          )

                 ·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		  (          )

                ★ 여러분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? (             )

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고 지켜보십니다.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

는지 돌아보는 친구들이 되세요.

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               을 달아보시느니라 (사무엘상 2:3)

개

하나님을 
기쁘시게 함

하나님을
슬프시게 함

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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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링컨과 스토우 부인의 겸손

‘톰 아저씨의 오두막집’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

작가인 스토우 부인과 링컨 대통령이 만났습니다.

링컨은 부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.

링컨: 부인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. 부인이 쓴 

         책을 읽고 저는 부인이 아주 강인한 사람일 

        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, 아주 연약한 분이시군요. 

        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책을 쓰셨습니까?

부인: 뭘요,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능했지요. 각하야말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지금처럼 평화로운

         나라를 만드시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.

링컨: 아닙니다.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. 저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.

        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.

스토우 부인의 책과 링컨의 활동으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행방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두 사람은 모든 

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 것입니다. 두 사람 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고 하

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.




